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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fire 
officers in Korea. Methods: It was a descriptive study.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104 fire officers by self-re-
port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February 2012.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 health belief,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I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4.0. Results: The 
score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fire officers were 2.76 (on a 4-point scale) and of health belief were 2.98
(on a 4-point scale), followed by perceived benefits at 3.45, perceived seriousness at 3.02, perceived sensitive-
ness at 2.82, perceived barriers at 2.23, and self-efficacy at 3.04 (on a 4-point scale). The health promotion behav-
ior was very closely correlated with the health belief (r=0.49, p<.001). In the sub region, perceived benefit was 
correlated (r=0.28 p=.005) and the perceived seriousness (r=0.38, p<.001), the perceived sensitiveness (r=0.36, 
p<.001), and self-efficacy (r=0.55, p<.001) were correlated. Two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health promo-
tion behavior of fire officer were self-efficacy and perceived seriousness (explained 41.0%). Conclusion: It sug-
gested that self-efficacy and perceived seriousnes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fire officers’s health 
promo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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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이란 소방법에 의하면 화재뿐만 아니라 인적재

난과 자연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기능을 담

당하는 특수 공무원으로(Kang, 2012), 24시간 대기, 삶과 죽

음을 넘나드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 경험, 극도의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직업군에 해당하여 

일반 직업군과 다르게 상당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

어 있다(Glazner, 1996; Guidotti, 2006; Kim, 2004). 최근 

공공기관이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소방공무원은 여전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

중한 근무시간과 이로 인한 수면 교란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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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im, 2008). 미국의 경우도 소방공무원의 재해는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식이패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어(Glazner, 1996),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직

무와 관련된 내재적 위험성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im, 2008). 

소방공무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건강 유해인자로는 신체적

으로는 고열,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육체적 부담에 이르

기까지 심각하고 다양하고(Lee et al., 2009), 이로 인해 소방

공무원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다

(Glazner, 1996; Guidotti, 2006; Kim, Kim & Kim, 2006; 

Lee et al., 2009). 즉 과중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기인한 

직업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Lee, 2004). 

이와 함께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되면서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

입의 저하가 야기되고 그로 인한 직무 생산성의 감소와 업무 

재해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

(Kim, 2008).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소방

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강행위 모델 중 건강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강신념

모델은 1950년대에 최초로 개발된 이래로 건강 관련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

들의 건강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행

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를 제공하면 특정 질환에 걸릴 위

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Strecher & Ro-

senstock, 1997). 그리고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유지, 증진하려는 행위로서(Pender, 1996) 생물학적 환경, 

생활양식, 건강관리체계 및 사회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개인의 주

관적인 믿음인 건강신념이 건강증진행위에 주요 변수로 보고

되고 있다(Lee, Kim, Kim & Kim, 2000). 또한 자기효능

(Han, 2005; Jeon & Kim, 2006; Song & Park, 2011)이 건

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

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의 이행에 중요한 변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련 연구로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건강과 수면양상(Kim et al., 2006), 피로(Kim, 

2008)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과 직무 스

트레스(Lee et al., 2009), 그리고 생활습관(Kang, 2012)과의 

관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Mitani, Fuuita, Sakamoto & 

Shirakawa, 2006)가 연구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신념,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신념,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를 규명하고, 이들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추후 연구에서 효과적인 건강증진 간호중재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

하고 건강신념(건강의 유익성, 건강의 심각성, 건강의 민감성, 

건강의 장애성)과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분

석하며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함으

로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수립을 돕고 건강증진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 목적

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변인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그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Figure 1).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의 소방공무원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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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ived factors Health promotion behavior

- Demographic
․ Gender ․ age 
․ Religion
․ Educational status
․ An annual salary
- Job
․Work antecedents
․ Position
․Work form
․Work area form

- Health
․ Health condition

- Health belief
․ Perceived benefits
․ Perceived seriousness
․ Perceived 
sensitiveness
․ Perceived barriers

- Perceived self-efficacy

- Health Promotion Behavior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92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105부를 

배부하여 10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지 1부를 제외한 총 104부(99%)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1) 건강신념 관련도구

건강신념이란 개인이 어떤 질병에 대해 지각하는 믿음을 말

하여 여기에는 개인이 지각한 유익성, 심각성, 민감성, 장애성

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 측정은 Moon (1990)이 

개발한 한국 성인의 건강신념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소방공

무원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도

구 개발자의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

뢰도는 Cronbach's ⍺=.89였다.

(1) 건강의 유익성 측정도구

어떤 질환에 대해 예방적 건강행위를 수행할 때 기대되는 

이득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23문항으로 측정한다. 4점 척도이

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까지 점수범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의 유익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73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96이었다.

(2) 건강의 심각성 측정도구

건강증진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

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총 8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각 문항

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점수범

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93이었다.

(3) 건강의 민감성 측정도구

어떤 질병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즉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

성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며 민감도가 높으면 생각을 행동

으로 옮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문항 4점 척도로 측정

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까지 점수범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건강의 민감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72였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94였다.

(4) 건강의 장애성 측정도구

건강 관련 행위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는 것으로 건강행위를 피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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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점수범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의 장애성

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

는 Cronbach's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

bach's ⍺=.93이었다.

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과정을 성공적

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Kim (1994)이 

수정 ‧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는 도구의 원저자와 수정 ‧보완한 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점수범위는 최고 4점

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

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

bach's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92였다.

3)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건강증진행위 측정은 Walker, Sechrist와 Pender의 틀

(1987)인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HPLP-II)

를 Lee (1989)가 한국 성인의 특성에 맞게 사회 문화적 배경

을 고려하여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도구의 원저자

와 번역한 저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자아실

현 문항 11문항, 건강책임 10문항, 운동 5문항, 영양 7문항, 

대인관계 6문항, 스트레스 관리 7문항이 포함된 총 46문항 4

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까지 점수범위는 최고 4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9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

안이었다. 본 연구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락을 받고 소방 공

무원을 직접 소개 받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과 측정

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

용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도

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변인의 정도

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공

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04명 중 94명(90.4%)이 남성, 10명(9.6%)이 여성

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8.10세였다. 학력은 대학교졸 이상이 

63명(60.6%)으로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하가 41명(39.4%)이

고, 근무기간은 5년 이하 33명(31.7%), 5년 이상~15년 미만 

35명(33.7%), 15년 이상 36명(34.6%)로 나타났다. 직급은 소

방사 32명(30.8%), 소방교 26명(25.0%), 소방장 32명(30.8 

%), 소방위 이상 14명(13.5%)이며, 근무 형태는 일근근무 44

명(42.3%), 교대근무 60명(57.7%)로 나타났다. 근무지 형태

는 내근근무 47명(45.2%), 외근근무 57명(54.8%)이고, 건강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 5명(4.8%), 보통이다 48명(46.2%), 건

강하다 51명(49.0%)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변인의 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는 1~4까지의 범위 중 

2.76±0.38점으로 나타났고, 건강신념에 대한 평균점수는 1~ 

4까지의 범위 중 2.98±0.3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는 건강의 유익성 3.45±0.43점, 건강의 심각성 3.02 

±0.53점, 건강의 민감성 2.82±0.55점, 건강의 장애성 2.23 

±0.54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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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0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94
10

(90.4)
(9.6)

Age (year)   38.1±7.19

＜40
≥40

60
44

(57.7)
(42.3)

Religion Yes
No

53
51

(51.0)
(49.0)

Educational 
status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41
63

(39.4)
(60.6)

An annual 
salary
(10,000 won)

＜3,000
3,000~4,000
≥4,000

19
41
44

(18.3)
(39.4)
(42.3)

Work years ＜5
5~14
≥15

33
35
36

(31.7)
(33.7)
(34.6)

Position Fire fighter
Senior fire fighter
Fire sergeant
≥Fire lieutenant

32
26
32
14

(30.8)
(25.0)
(30.8)
(13.5)

Type of duty Day duty
Alternation duty

44
60

(42.3)
(57.7)

Type of work 
area

Work inside
Work outside (a rescue team)

47
57

(45.2)
(54.8)

Health 
condition

Unhealthy
Moderate
Healthy

5
48
51

(4.8)
(46.2)
(49.0)

Table 2.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Research 
Variables (N=104)

Variables M±SD Min~Max Range

Health belief 2.98±0.32 2.35~3.96 1~4

 Perceived benefits 3.45±0.43 2.26~4.00 1~4

 Perceived seriousness 3.02±0.53 2.00~4.00 1~4

 Perceived sensitiveness 2.82±0.55 1.33~4.00 1~4

 Perceived barriers 2.23±0.54 1.00~4.00 1~4

Perceived self-efficacy 3.04±0.39 2.08~4.00 1~4

Health promotion behavior 2.76±0.38 1.96~3.85 1~4

대한 평균점수는 1~4까지의 범위 중 3.04±0.39점으로 나타

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행위 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지만 근무형태에서 일근근무 대상자 보다 교대근무 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근무지 형태에 있어서는 

내근 대상자 보다 외근 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

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건강증진행위(r=.49, 

p<.001)와는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건강

신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신념을 건강의 유익성, 심각성, 민감성, 장애성으로 구분하

여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설펴본 결과, 유익성(r=.28, 

p=.005), 심각성(r=.38, p<.001), 민감성(r=.36,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건강의 유익성, 심각성, 민감

성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r=.55, p<.001)와

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

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분석에서 건강증진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건강신념의 하부영역인 건강의 유익성, 심각성, 민

감성과 자기효능감 항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건강증진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의 회귀모형은 유의하

였고(F=35.04,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 공선

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996

으로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04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643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

을 만족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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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2.77±0.38
2.67±0.34

0.85 .395

Age (year) ＜40
≥40

2.76±0.42
2.76±0.31

0.09 .930

Religion Yes
No

2.81±0.39
2.71±0.35

1.31 .193

Educational status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2.78±0.42
2.75±0.35

0.43 .666

An annual salary
(10,000 won)

＜3,000
3,000~4,000
≥4,000

2.84±0.45
2.72±0.31
2.77±0.40

0.74 .481

work years ＜5
5~14
≥15

2.71±0.40
2.79±0.40
2.78±0.34

0.43 .653

Position Fire fighter
Senior fire fighter
Fire sergeant
≥Fire lieutenant

2.70±0.39
2.82±0.39
2.84±0.40
2.61±0.18

0.17 .164

Type of duty Day duty
Alternation duty

2.69±0.34
2.81±0.39

-1.69 .094

Type of work area Work inside
Work outside (a rescue team)

2.69±0.34
2.81±0.40

-1.75 .083

Health condition Unhealthy
Moderate
Healthy

2.80±0.64
2.73±0.39
2.78±0.34

0.26 .77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Research Variables (N=104)

Variables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Health belief 1  .73
(＜.001)

 .72
(＜.001)

 .68
(＜.001)

 .38
(＜.001)

 .51
(＜.001)

 .49
(＜.001)

2. Perceived benefits  .73
(＜.001)

1  .41
(＜.001)

 .29
(.003)

-.12
(.227)

 .33
(.001)

 .28
(.005)

3. Perceived seriousness .72
(＜.001)

 .41
(＜.001)

1  .53
(＜.001)

.15
(.118)

 .28
(.004)

 .38
(＜.001)

4. Perceived sensitiveness  .68
(＜.001)

 .29
(.003)

 .53
(＜.001)

1 .23
(.020)

.07
(.505)

 .36
(＜.001)

5. Perceived barriers  .38
(＜.001)

-.12
(.227)

.15
(.118)

.23
(.020)

1 .02
(.852)

.02
(.826)

6. Perceived self-efficacy  .51
(＜.001)

 .33
(.001)

 .28
(.004)

.07
(.505)

.02
(.852)

1 .55
(＜.001)

7. Health promotion behavior  .49
(＜.001)

 .28
(.005)

 .38
(＜.001)

 .36
(＜.001)

.02
(.826)

.55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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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ubjects (N=104)

Variables B SE β R2 Adj. R2 t p

Perceived self-efficacy .50 .07 .52 .30 .29 6.90 ＜.001

Perceived seriousness .22 .05 .32 .41 .39 4.26 ＜.001

F=35.04, p＜.001

효능감과 건강의 심각성이었으며, 이들 2개 변수 중 자기효능

감은(β=.52, p<.001) 건강증진행위에 대하여 30.3%의 설명

력을 나타내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고, 건강의 심각

성(β=.32, p<.001)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10.7% 증가하여 

총 회귀식에 의해 2개의 설명 변수들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41.0%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

고 건강의 유익성, 건강의 심각성, 건강의 민감성, 건강의 장

애성과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증진행위의 비교

본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는 평균 2.76점으

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자가 주 구성

원인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2.52점과 치과기공

사를 대상으로 한 Min과 Lee (2001)의 2.59점 보다는 높게 나

타났으나, 시멘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Lee와 Chon 

(2004)의 2.74점과 도시 지역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05)의 2.72점과 비슷하게 나타나 보통 이상의 실천 

정도를 보였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95.2%가 자신의 건강을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어 건강상

태가 양호하다는 신념이 강하며, 건강증진행위를 보통 이상으

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ee와 Chon (2004)의 연구

에서 생산직 근로자 89.4%가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인식하

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직 근로자보다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

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대부분 신체적인 노력으로 작업 활

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므로 다른 직군에 비해 건강인식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또한 Guidotti (2006)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은 극도

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운동선수 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성인남성 보다는 더 

건강하였고,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소방공무원은 팀웍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팀원

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신의 건강을 돌보는 경향이 있어서(Guidotti, 2006)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가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건강증

진행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시 중년남성, 시멘트 사업

장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Kim & Park, 

2005; Lee & Chon, 2004)에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근무만

족도 등의 여러 특성들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에서는 교육수준, 연령, 근무환경, 남성 등

으로 일반적 특징이 동질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소방공무원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

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건강증진행

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6)의 연구결과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는 차이가 없고, 건상상태와 운동시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형태에서 일근근무 대상자 보다 교대

근무 대상자가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근무지 

형태에 있어서는 내근 대상자 보다 외근 대상자가 건강증진행

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가 임의표출

되었다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특성 및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변인이 건강증진행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간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변수 간의 관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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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행위와 대상자의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건강신념의 하위 영역 중 건강의 

장애성을 제외하고 건강의 유익성, 심각성과 민감성이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와 달리 건강

의 장애성이 건강증진행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기존의 연

구(Oh & Kim, 2012)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에 무리가 있다

고 생각되어, 직업군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사들의 자기효능

감과 지각된 유익성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Ju, 

2011), 미용사의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Park, Kim & Kim, 2004). 또한 전의경의 경우에

는 시위진압이라는 긴장된 업무에 투입되고, 경비 활동과 야간 

방범 순찰 같은 불규칙한 근무와 특수한 상황이(Kim, 2013) 

본 연구대상자와 가장 유사한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집단

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Kim, 

2013). 즉 소방공무원의 나쁜 건강습관을 예방하거나 수정하

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건강증진행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를 예측하는 설명 변수로는 자

기효능감과 건강의 심각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 30.3%와 건강의 심각성 10.7%의 설명력을 보여 이들 

2개의 변수가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행위를 41% 설명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행위의 예측모형을 연

구한 Lee (2004)의 연구결과에서 심리적요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인간 상호간의 영향, 행위 의도는 건강증

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결과와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의 20~47.5%를 설명한다는 기존연구

들(Kim, 2013; Kim, Kim & Park, 2001; Min & Lee, 2001)

과 일치하였다.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인간행동 변화의 주

요한 결정인자로서 행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뒷

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심각성이 10.7%

의 영향력을 보였는데, 그것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지

각의 특성에서 자신이 질병이 걸릴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인식하는 건강의 심각성이 건강증

진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건강신념 

모형을 적용한 한국인 건강 관련행동 연구의 메타분석에서

(Jo, Kim, Lee & Jeong, 2004) 질병 자체에 대한 심각성 보다

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건강행동 실천에 대한 통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그렇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행동 메타분석 연구이기 때문

에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비교해야 한다

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

하는 요인이 건강의 심각성이었는데, 다른 직군과는 구별되는 

소방공무원들만의 직업 특성에 기인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충격적 사건발

생을 경험하고, 구급 및 화재진압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쓰기 

등이 근골격계의 문제를 유발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

으키면서, 극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강철같은 체력이 요

구되는 직군이고(Kim, 2004; Lee et al., 2009), 무엇보다도 

건강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자신이 질병

이 걸릴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건강 관련 유해인자에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질환 예방과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증진

행위 정도를 높여야 한다. 직장 및 사회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생활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

들고 이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큰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건강하

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행동 

수정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심각성

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일 지역 일부의 소방공무원만을 임의표출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건

강신념(건강의 유익성, 건강의 심각성, 건강의 민감성, 건강의 

장애성)과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로 

G시와 C도의 소방공무원 104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의 

심각성은 건강증진행위를 4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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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규명된 건강 관련 심각성에 대한 

지각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성 

부족의 제한점이 있으며,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제시

된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러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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